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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최근 주위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정이라 하면 과거

어린 아이들이 주로 했던 치료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성인교정도 부쩍 증가했다.


고른 치열은 건강과 미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교정만으로도 인상이 부드러워진 연

예인들이 공개되면서 교정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정이란 치열 및 뼈의 성장을 조절하고, 심미적인 향상을 도모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치료

를 말한다. 교정은 돌출된 입을 후방으로 집어넣어 아래쪽 얼굴, 특히 입 주위의 부피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교정은 ‘입 안’ 나이가 중요하다. 잇몸 뼈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교정을 시작할 수 있지만, 스무

살 이상 성인이라면 눈에 띄기 쉬운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사회생활에서도 편안한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는 편견과 장기간 착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정기가 꺼려지

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투명필름교정장치가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투명필름교정장치는

금속으로 된 와이어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교정 장치를 착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원

리다. 




투명교정은 투명필름교정장치를 환자의 교정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꿔 착용하게 되는데, 순차

적으로 교정 장치를 착용하면 삐뚤어진 치열이 조금씩 움직여 나중에는 가지런한 치열로 돌아온다.

 


투명교정은 끼고 빼는 것이 자유롭고 겉으로 티가 나지 않으며 치아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브라켓이 부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칫솔질이 쉽고, 잇몸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 조절 또한 간편해 잇몸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좋다. 


투명교정은 기존의 교정법과 비교해 짧은 기간에도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의 경우엔 메탈 등의 일반 교정을 받아야 하므로 교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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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민낯, 아이유와 비교하니 “사실 여러 번 찍어서 나온 한 장” 


▶섹시 아이콘 강예빈, 과거 유치원교사? “저도 정상은 아니죠” 


▶케이윌 음반 폐기, 앨범 완성도 위해 “죄송할 따름” 


▶개리 송지효 열애 질투? “나 혼자 3일 동안 술 마셨다” 


▶하하 망언 “손예진은 약간 질리는 스타일, 이다해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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